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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수출물류 인프라 지원을 위한
“K-물류TF” 출범

- 정기적인 해외투자 정보교류, 공공·민간기업 간 투자 협력의 장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월 4일(화)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요 물류기업
대표 및 관계기관장들과 함께 ‘K-물류 TF 발족식 및 물류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동유럽, 중남미 등으로 주요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가속화, 보호무역
확산 등 글로벌 물류 시장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물류기업들은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도, 안정적인 현지 물류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합동
“K-물류 TF”를 구성하고, 우리 기업들과 글로벌 물류 공급망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TF 발족식에서는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따른 위기․
기회요인 분석,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고,
주요 물류기업들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해외물류 지원 기관
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정례적으로 TF를 개최하여 물류 시장 동향, 현지 부동산
정보 등 주요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공공기관 간 자금 매칭 및 합작
투자를 연계하는 등 정보 제공부터 현지 투자지원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글로벌 물류 공급망에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는 만큼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의 공고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K-물류 TF를 통해 우리 물류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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